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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선나무는 물푸레나무과 Abeliophyllum 속(Genera)으
로, 한국 특산 식물이며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으

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충북 괴산군 송덕

리, 추점리, 율지리와 충북 영동군 매천리, 전북 부안군 등 

자생지 5군데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 하고 있다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2008). 미선나

무는 그 희귀성이나 조경가치로 인해 분류학적인 연구(Lee, 
1976; Bak, 1981), 생태적인 연구(Kim et al., 1995; You 
et al., 2004) 그리고 삽목(Yu and Bae, 1993) 및 기내증식

법(Koh et al., 1989)에 대한 많은 연구가 선행된 바 있다.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에서는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의 미

선나무 자생지 1곳과 부안호 상류부의 청량리 석불좌상 가

는 등산로 주변 가미소지역과 부안호 하부 한국수자원공사 

부안댐 사업소 인근 지역은 미선나무 이식지역으로 알려져 

있다(Kim and Maunder, 1998). 전라북도 변산반도지역에

는 1996년 부안댐 건설로 수몰된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지

역의 미선나무를 이식하여 현재는 자생지 1곳과 이식지 2곳
인 셈이다. 또한 전북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변산학술림에서 

관여한 이식지는 수림지이며, 원자생지는 문화재청에서 

2006년도에 미선나무 유지 및 보전을 위한 명목으로 관목 

이상의 수목을 모두 제거한 상태이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진행됨으로서 우리 고유종인 미선나무의 

개체군 동태와 종 수준에서 문화재청의 유지관리 방안이 

타당한지에 대한 관리방안 도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변산반도 내 자생지 1개 지역과 이식

지역 2개지역을 대상으로 미선나무 아개체군의 생태적 특

성 분석과 관리방안을 강구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역

조사지역은 천연기념물 370호로 지정된 변산반도 미선

나무 아개체군이 위치한 곳이다. Site 1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에 소재한 부안호 상류의 기도원에서 청량리 

석불좌상 가는 등산로 주변에 미선나무를 이식한 가미소 

지역, Site 2는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에 소재한 

부안호 하부 한국수자원공사 부안댐 사업소 인근에 이식한 

산록의 하부지역, Site 3은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의 도로변 

자생지 등 3개의 미선나무 아개체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미선나무 아개체군이 분포하는 보호구역 내에 10×10m
의 방형구를 설정하여 식생조사를 실시하였다. 개체군 동태

를 알기 위해 보호구역 내의 모든 관속식물상을 조사하여 

기존 자료와 비교하였다. 방형구는 조사지역 내에서 무작위

로 설정하였고, Site 1은 3개, Site 2은 4개, Site 3은 1개의 

방형구를 설치한 후 식생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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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에 소재한 가미소 지역

(Site 1)의 미선나무 아개체군에서 75종류의 분류군이 확인

되었으며, 주로 낙엽활엽수림인 느티나무, 산뽕나무, 풍게

나무 등이 분포하였고, 으름덩굴, 찔레, 김의털아재비, 갈풀, 
주름조개풀, 양하, 개모시풀 등이 많이 확인되었다. 교목층

은 감나무, 오동나무, 팽나무, 풍게나무 등이 분포하고 아교

목층은 산뽕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붉나무 등이 분포하였

다. 교목층의 식피율은 20%, 아교목층은 15～60% 정도로 

조사되어 상층부 식생의 식피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관목층은 찔레꽃, 신나무, 딱총나무, 상산, 물푸레나무 등이 

분포하였고 식피율은 50～70%로 나타났다. 미선나무의 경

우는 10～40%가량의 식피율을 보였다.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에 소재한 부안댐 제방 

하부의 이식지(Site 2)의 미선나무 아개체군에서 102종류로 

가장 많은 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굴참나무군락 하부의 지

피식물 층에 그늘사초, 더덕, 개옻나무, 수리딸기, 노린재나

무, 조릿대 등이 주로 분포하며 상층부 식생이 없는 지역과 

산림가장자리에서만 미선나무가 확인되었다. 상층부 식생

이 없는 일부 지역은 누리장나무, 산검양옻나무, 조릿대, 상
수리나무 등이 확인되었다. 교목층은 굴참나무가 주로 분포

하는 산림 내에 굴피나무, 소나무 등이 혼생하고 있으나 이 

교목층 하부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미선나무는 산림 가장 

자리를 따라 확인하였다. 교목층의 식피율은 70～95% 범
위였으며, 관목층은 15～20%가량이었다.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 지역의 자생지(Site 3)는 

천연기념물 370호로 지정된 곳으로 문화재청에서 미선나무

를 유지하고 관람할 목적으로 관목이상의 수목을 모두 제거

한 지역이다. 아개체군에서 89종류가 확인되었으며, 미국자

리공, 갈참나무, 개모시풀, 꾸지뽕나무, 개망초, 사위질빵, 
칡 등이 주로 확인되며, 아교목층대 이상의 식생은 없었다. 
미선나무의 분포는 목재데크와 철재울타리 주변 산림 하부

쪽으로 주로 밀집되며 상부로 올라갈수록 미선나무 분포와 

그 수는 급감하였다. 따라서 미선나무는 철책 내의 보호지

역 비탈면 중하부에서 교목층이 없는 상태이고, 관목층대의 

식물이 매우 밀집된 상태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두릅나무, 
갈참나무, 개모시풀, 올괴불나무, 꾸지뽕나무, 닥나무 등의 

관목이 10%이상의 식피율로 분포할 뿐만 아니라, 미국자리

공, 사위질빵 및 개망초 등이 미선나무 보다 더 크게 자란 

상태였다. 따라서 관찰 데크에서 미선나무를 식별하기는 꽤 

어렵다.
Site 1은 미선나무 이식지로서 맹아수가 1～2개인 개체

가 약 97.4%, 3개인 개체는 2.6%로 총 766개체를 확인하였

다. Site 2도 역시 미선나무 이식지로, 맹아수가 1～2개인 

개체가 88.1%, 3개인 개체는 11.9%로, 총 59개체를 확인하

였다. 이곳 표지판에 미선나무가 1,600개체 가량 자생한다

고 하나, 본 조사 결과 59개체만 확인되었으므로 개체 수 

감소가 현저함을 알 수 있었다. Site 3은 천연기념물 370호
로 지정된 미선나무 자생지로서 맹아수가 1～2개인 개체는 

74.8%, 3개인 개체는 16.0%, 그리고 4～11 개인 개체는 

9.2%였으며, 총 838개체를 확인하였다.
관목이상의 수목을 모두 제거한 상태의 청림리 미선나무

자생지에는 흰명아주, 돌소루쟁이, 미국자리공, 나팔꽃, 배

풍등, 망초 및 개망초 등 침입식물종(invaded species)이 많

이 분포하였으며, 이 침입식물종은 미선나무보다 웃자라 미

선나무가 잘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수림 하에서는 볼 

수 없는 새삼이 번져있는 것을 볼 때 미선나무를 유지관리

하기위한 관목 이상의 모든 수목제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충청북도 괴

산군 지역의 3개 미선나무 아개체군은 모두 상층 식생이 

없으나,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용두공원지역과 충

북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의 미선나무 아개체군은 수림하에

서 잘 생육하고 있다. 따라서 미선나무의 종 보전을 위한 

우선순위로 미선나무 단일종개체군(single spcies populatioin)

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수림하에 분포하는 원 자생

지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미선나무의 생육 적지는 너무 건조하지 

않은 지역이 적당할 것으로 보이나 변산반도 내 3개 아개체

군 만을 조사 했을 뿐이어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여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관리 방안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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